
성명서

-우리는 일본정부가 사죄하는 그날까지, 위안부피해자분들의 인권과 명예회

복을 위한 수요집회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계속되는 정의기억연대(정대협)와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마녀사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정의로운 해결만이 피해국,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고, 다시는 이 땅에서 반인륜적인 

범죄의 재발을 막는 일이다. 

우리는 이 길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하는 수요 집회는 일본

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를 받아내고,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

는 운동으로 인권과 정의 평화를 실현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운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일본정부는 진심으로 사죄하라. 일본정부는 법적으로 배상하라. 일본은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 

우리는 모두 일제식민지 지배 하에서 일어난 참상을 겪은 피해국이고 피해

자들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75년간 반성과 사죄 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

며, 오늘날엔 식민지배하의 인권유린에 대하여 철저하게 부정하고 심지어는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면서까지 가해국으로서의 역사적 책무를 방기하고 외

면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정부에 맞서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증언한 날부

터 지금까지, 정의기억연대(정대협)는 피해할머니들과 빛나는 투쟁을 해왔고, 

우리정부도 2018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 정

부주관 기념행사도 해 오고 있다. 

이러한 역사를 외면한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부당한 왜곡과 탄압은 중단되어

야 마땅하다.

정의기억연대(정대협)는 지난 30년간 시민들과 함께 투쟁을 통해 가해국 일

본정부의 성노예제의 반인권적 범죄를 국내외에 알려왔고, 특히 피해자분들



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한결같이 싸워왔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의 실상을 알리고, 국제사회에도 성노예문제의 

반인륜성을 관심 갖게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이 운동에 대한 근거 없는 부정과 왜곡은 위안부피해자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일본정부만이 면책되는 역사적 우를 범할 수 있게 된

다. 오늘 문제가 된다고 제기되는 회계처리는 관련당국이 조사 중에 있고, 

조사결과에 따르면 될 일임으로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끊임없는 비방은 백해

무익한 일로 당장 멈추어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과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원주에서는 지난 2015년 8월 15일, 해방분단 70년을 맞이하여 원주시민들과 

65개 단체들이 뜻을 모아 이 자리에 원주평화의 소녀상을 세웠다. 이 소녀상

을 지키는 일은 일본정부에 대한 사죄를 준엄하게 묻고, 불행했던 역사가 재

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시민운동이다. 원주평화의 소녀상은 역사를 새롭게 만

들자는 우리 시민들의 의지가 담겨있으며 우리시민들이 할머니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교육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과거로부터 기억하고 배우며 실천하고자 한다. 과거를 

잊으면 미래가 없고 역사는 반복되며 재발된다. 우리는 위안부피해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요 집회를 통해 일본의 책임을 요구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정의기역연대 활동에 대한 무고한 공격에 반대하며, 일본군에 

희생된 수많은 이 땅의 소녀들, 위안부피해자할머니들을 기리고 일본군 성노

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원주시민들과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일본정부는 사죄하라.

2.일본정부는 배상하라.

3.일본정부는 역사왜곡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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